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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검사는 기록물의 재질과 훼손도 등을 검사하는 업무로, 이의 결과물인 상태검사 데이터는 

감열지로 생산되어 글자가 사라지고 있는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하거나, 낮은 품질의 종이로 

생산되어 바스라지거나 산성화된 기록물을 탈산처리 하는 등 보존·복원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상태검사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보존·복원의 가장 앞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하는 

업무이나 국가기록원에서는 그간 대상에 비해 예산과 인력 등 자체 역량 부족의 문제로 검사하지 못한 

기록물이 쌓여있는 실정이었다. 2018년 말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 도출을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태검사 업무 개선을 추진해왔다.

주요 개선방향의 첫 번째는 상태검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누적 업무의 처리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검사 항목 위주로 업무를 정비하고 이를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에 반영하였으며, 인수단계 상태검사 프로세스 개선 및 신규 용역사업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병행해왔다.

두 번째는 기록관리 현장의 상태검사 업무 정착 지원을 위한 「기록물 상태검사 공공표준」의 제정이다.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실무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참고 가능한 지침의 형식으로 공공표준을 

제정하였다. 표준의 제정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은 관련 부서와 공유하였으며, 이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태검사 데이터가 실제 보존·복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초자료로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휘발·탈색기록물의 디지털 복원, 타자기록물 광학문자인식기술(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인식성능 연구, 곰팡이가 발생한 기록물의 선별소독 등 다양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상태검사 업무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상태검사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업무 방향을 재점검하였다.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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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상태검사는 기록물의 규격, 재질 및 훼손 상태 등을 조사하고 훼손정도를 검사하여 

탈산, 소독, 복원 등 보존복원 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록물의 상태검사 과정은 전체적인 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로, 대부분의 내셔널 아카이브즈에서는 상태검사를 통하여 기록물의 시대별 

훼손율을 측정하고 보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１)

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록물의 상태검사를 수행한다. 공공기록물법 제38조, 제48조, 제50조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에 따라 그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검사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완료된 기록물은 상태검사의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록물의 상태를 다시 검사하고, 이를 통해 기록물의 훼손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기록원은 상태검사를 통해 어떤 기록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존조치를 찾아가는 노력을 거쳐 왔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이기록물의 상태검사 과정에서 글자가 사라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일부 

기록물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원인분석과 복원처리 기술을 

연구해왔다. 기록물의 수침이나, 청사진, 팩시밀리용지와 같은 감광지·감열지 등 

기록 재질의 문제, 기록에 사용된 펜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분광이미지비교감식기(Video Spectral Comparator, VSC) 등의 

장비를 적용하여 형사사건부, 감사원 문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하였다.

상태검사(읽을 수 없는 페이지) 사례 디지털 복원 사례

<그림 1>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및 디지털 복원 사례

１)  고연석, 「종이기록물의 상태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기록물 보존복원』 제6호, 2013, 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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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기록물과 관련하여 1975년부터 2000년경에 생산된 유메틱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화하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상태검사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디오테이프가 

곰팡이에 오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93년에 생산되어 2007년경 이관된 비디오테이프로, 

테이프의 재질분석과 곰팡이의 형태학적·분자학적 분석을 통해 테이프 재질인 폴리염화 

비닐(PVC) 제조에 사용된 가소제 등을 영양원으로 Penicillium citrinum 등의 곰팡이가 

발생한 상황으로 유추하였다.２) 이후 곰팡이 제거를 위한 보존처리와 디지털화, 분리보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비디오테이프 재질분석(FT-IR) 사례 비디오테이프 훼손(곰팡이) 사례

<그림 2> 비디오테이프 재질분석 및 훼손 사례

이렇듯 상태검사를 통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의 물리적 상태와 수리 상태 및 해당 

문제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기록물, 보관구역, 혹은 어떠한 형태의 기록물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３)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는 인력, 예산 등 자체 역량에 비해 상태검사의 대상이 많아 

업무가 누적되어온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그간의 상태검사 누적 업무량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수단계 상태검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보존단계에 누적되어 있는 상태검사 업무량 처리를 위한 신규 

용역사업 추진, 상태검사 간소화 항목의 CAMS 기능 반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２)  박지혜, 가강현, 「유메틱(U-Matic) 비디오테이프 재질 및 미생물 특성에 관한 연구」, 『기록물 보존복원』 제6호, 

2013, p. 31~39.

３)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조은글터, 2018,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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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개   선





<그림 3> CAMS 기준, 개선 전·후 상태검사 화면

Ⅱ. 인수·보존 단계 상태검사 중점 추진

1. 인수단계 상태검사 프로세스 개선 및 추진

상태검사의 누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

부터 검토된 방향은 이미 누적되어 있는 기록물의 검사와 신규로 이관되는 기록물에 대한 

검사를 분리하여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행 방식과 같이 기록물의 상태를 

이관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몇 차례의 내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이관되는 기록물의 경우 인수단계에서 그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2019년부터 이관기록물은 기록물 인수단계의 정리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기록물은 보존단계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구분 인수단계 보존단계

매체수록

신규
이관

기록물
인수 

정리·등록
서고
입고

탈산·소독

 (응급)복원

누적
업무

(주기적인) 상태검사
       ■개선

<그림 4> 기록물 상태검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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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물의 경우 『2019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통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세청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기록물 등 약 4만 권의 상태검사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생산년도별 훼손상태 등 특징적인 상태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2019년 인수단계 상태검사 대상의 생산년도별 수량은 1950~1960년대 

2,473권(5.9%), 1970~1980년대 3,090권(7.3%), 1990~2010년대 21,676권(51.7%), 2010년 

이후 14,705권(35.1%) 등이다. 

<표 1> 인수단계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결과

구 분 합 계 ’50∼’60년대 ’70∼’80년대 ’90∼’10년대 ’10년 이후

대상 기록물량(권) 41,944 2,473(5.9%) 3,090(7.3%) 21,676(51.7%) 14,705(35.1%)

상태검사 3등급(권) 2,517 350(13.9%) 270(10.7%) 324(12.9%) 1,573(62.5%)

전체 대비
3등급 비율

- 14.2% 8.7% 1.5% 10.7%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검사 3등급 기록물의 경우 유추

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년도가 1950~1980년대인 오래된 기록물의 비율이 

높았으나, 특이하게 2010년 이후 생산된 기록물 중에서도 1,573권이 확인되었다. 이는 

모두 한시·폐지기관에서 이관되어온 기록물로 생산된 지 오래지 않은 기록물이지만, 

대부분 감열지로 생산된 지출증빙서류로 잉크탈색 3등급, 읽을 수 없는 페이지 등이 

상태검사 3등급의 원인이 되었다. 다만, 해당 기록물은 동일 기관 기록물의 일괄 처리에 

따라 검사된 기록물로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이 많아 이 결과가 디지털화 등 

보존처리로 이어져야 할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기관별 상태검사 3등급 기록물을 살펴보면, 경찰청, 국세청 등 일부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3등급 비율이 높았다. 1960~1970년대에 생산된 경찰청과 국세청 기록물의 경우 

파손, 재질변색, 건조화 등 다양한 훼손이 원인이 되어 3등급으로 측정되었으나, 관세청과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기록물 등 1990년대 이후의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기록물이 

3등급이었던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물에 포함된 감열지 등 보존성이 취약한 

종이 재질이 원인이 되어 내용이 휘발되고 있는 페이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문서의 접수·처리)에 따르면 

감열 기록방식의 팩스로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고 수신한 문서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의 경우 접수된 

문서에 한정되어 있는데, 감열 기록방식으로 생산된 문서의 경우 취약한 보존성을 고려

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４)

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문서의 접수·처리) ⑥ 감열(感熱) 기록방식의 팩스로 보존기

간이 3년 이상인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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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매각철(196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2012년)

파손, 잉크탈색 및 오염 잉크탈색 및 읽을 수 없는 페이지 

<그림 5> 인수단계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주요 사례

행정박물의 경우 한 해에 이관되는 기록물량이 담당자가 상태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부터 행정박물 담당자가 직접 인수단계에 

상태검사를 수행하였다. 2019년에는 국무조정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12개 기

관의 행정박물 286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량 상태검사를 실시하였다.

상태검사 결과, 재질의 경우 상징류의 하나인 기(旗)의 인수 비율이 높아 직물이 

다수였으며, 이외에 복합재질, 합성수지 등이 확인되었다. 인수된 행정박물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얼룩과 이물질 부착 등의 오염이 확인되었고 상태검사 3등급인 

행정박물이 9% 가량 확인되었다. 상태검사 3등급 행정박물의 경우 보존처리의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 행정박물의 보존처리 계획에 포함한 후 현재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말 은목각(2016년) 금속공예품(2018년)

부식 및 파손 받침장식 파손

<그림 6> 인수단계 행정박물 상태검사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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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단계 누적량 처리를 위한 신규 용역사업 추진

1) 사업 개요

보존단계에 누적되어 있는 상태검사 대상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신규사업 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하고, 2020년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미검사량 300만 권 중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4만 권의 선정이 필요하였는데, 이때 적용한 

기준은 <표1>과 같다. 선정된 기록물의 유형은 조선총독부 간행물, 국무회의 관련 

기록, 형사사건부 등이다.

<표 2> 2020년 기록물 상태검사 사업 대상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비고

업무연계
서고 반출 과정의 기록물 훼손 방지를 
위하여 ’20년 관련 업무 대상 처리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디지털화 사업 등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기록물 우선 처리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경우 필요 시 검사

생산년도
오래된 기록물 및 보존성이 취약한 
기록물의 우선 처리

’49년 이전·’50~’89년(취약), 
’90년대(보통), ’00년 이후(양호)

2) 기록물 유형별 상태검사 결과

① 조선총독부 간행물 

주로 1910년부터 1945년의 일제시기에 생산된 것으로 2008년경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기증 받은 기록물이다. 해당 기간 이외에 생산된 간행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주요 간행물로는 토지개량기본조사보고서(조선총독부, 

1924), 일·영·미·불·로 이외의 각국 및 지나국 간의 조약(외무성, 1926), 조선철

도사 제1권(철도국, 1937) 등이 있다.

토지개량기본조사보고서(1924년) 조선철도사 제1권 창시시대(1937년)

<그림 7> 조선총독부 간행물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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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전에 발간된 오래된 간행물로 A4 미만의 종이에 인쇄된 기록물이 

대부분이었으며, pH 6.5 이하의 산성화가 진행된 기록물이 99%로 올해 상태검사 

사업 대상 중 가장 산성화도가 높았다. 따라서 일괄 탈산처리가 필요하며, 수침으로 

인한 파손·오염이 확인된 일부 기록물의 경우 응급복원이 필요하여 복원실로 관련 

내용을 인계하였다.

② 형사사건부

1980년~1990년대에 생산된 기록물로 상태검사 결과, 백상지 또는 중질지에 인쇄 

방식으로 생산된 비율이 높았으며, 볼펜, 사인펜 등 다양한 필기구가 사용되었다. 

특징적으로 산성화가 진행된 기록물의 비율이 90%로 매우 높았는데, 그 이유는 1950년 

~1980년대에 생산된 종이기록물의 경우 보존성이 떨어지는 펄프지로 생산되어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이의 산성화는 종이를 구성하는 

셀룰로오스의 산가수분해를 촉진하여 중합도를 떨어뜨리고, 황변을 일으키며 바스러

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５) 따라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전체적인 탈산 처리가 필요하며, 

일부 건조화 및 바스라짐이 진행 중인 기록물에 대한 복원처리가 요구된다.

③ 국무회의 관련 기록물

이번 상태검사 대상 국무회의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생산된 것

으로 백상지 또는 중질지에 인쇄된 A4 크기의 기록물이 다수이었으며, 상태검사 

1등급이 96%로 사업대상 유형 중 가장 상태가 좋았으나, 재질변색과 오염이 확인된 

3등급 기록물이 있어, 이의 클리닝과 복원 처리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조선총독부 간행물
(1939년)

형사사건부
(1974년)

국무회의 관련 기록
(1949년)

<그림 8> 보존단계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주요 사례

５)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류의 조사·분석을 위한 표준시험법」, 2014,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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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

2020년 상태검사 용역사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관련 시스템 기능 

등의 항목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기록물이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훼손된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상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심한 곰팡이 오염으로 다른 기록물로의 전파가 우려되는 

기록물의 경우 응급복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및 매뉴얼을 개선하고, 

응급복원이 요청된 기록물의 정보는 CAMS를 통해 이력이 관리 될 수 있도록 관

련 기능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생산된 기록물로 현재에도 새로 확인되는 예전에 사용된 종이의 재질 또는 

기록재료 등이 있다. 올해 상태검사 과정에서 노루지, 도트프린트 등의 새로운 종

이재질과 기록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매뉴얼에 관련 사례로 추가하여 누

적·관리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기록물철에 종이 이외에 CD, USB, 지폐 등이 부착되어 있거나, 

기록물철 전체가 사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 직접적인 상태검사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 정보가 보존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경우 이를 입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상태검사 항목 중 특이사항의 세부항목으로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 원본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의 관리와 관련

하여, 별도 분리하여 관리할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어 문서와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접착제 약화 등으로 기록물로부터 분리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존용 테이프나 보존봉투 등의 적용하는 방법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매뉴얼 개선사항 CAMS 기능 개선사항



<그림 9> 상태검사 관련 매뉴얼 및 CAMS 기능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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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물 상태검사 공공표준 제정

기록물의 상태검사와 관련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8조, 제48조, 제50조에서는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상태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국가

기록원 등 일부를 제외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나 인식의 부재 

등으로 상태검사를 수행해오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기록관리 현장

에서 상태검사 업무의 정착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선 관련 실무를 하는데 참고 가능한 

지침의 형식으로 상태검사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표준의 작성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높이 두었던 부분은 기록관리 현장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검사의 공통 실무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종이, 시청각, 행정

박물 등 다양한 기록물 유형을 아우르는 실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공통사항 및 유형

에서 오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고민하였고, 재질, 훼손도 등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부속서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림 10>과 같이 부속서에는 실제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검사서의 

예시를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표준의 운영 성격을 

고려하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하되,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나 

특이사항,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는 매뉴얼이나 사례집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하면서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종이기록물 상태검사서 행정박물 상태검사서

<그림 10> 상태검사 표준(안) 부속서 A - 국가기록원 상태검사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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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준은 기관에서의 실무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기록물

관리기관의 담당자들과, 박물관, 미술관, 영상자료원 등 종이, 시청각, 행정박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표준 작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표준의 전문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다듬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상태검사의 표준이 제정될 경우 

기록관 등의 업무 부담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상태검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현행 기록관에서 특수기록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조정하는 방법 

또는 <표 3>의 시행령 개정안 예시와 같이 상태검사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을 전체

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표 3> 상태검사 적용대상 관련 시행령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 - - - - - - - - - -  (생략) - - - - - - - - - - - - -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략) - - - - - - - - - - - - -

이외에도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기록물 상태검사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종이기록물과 행정박물의 상태검사서는 현행 업무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청각기록물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실질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4>은 시청각기록물 상태검사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사진/필름류, 오디오류, 

비디오·영화필름류로 나뉘어 있던 검사서를 시청각기록물로 통폐합하고, 감광 유제층, 

도포층 파괴, 제어신호 등의 항목은 삭제한 후 파손, 변색, 판독이상, 오염 등 필수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 위주로 정비한 개정안에 대한 예시이다.

<표 4> 시청각기록물 상태검사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예시)

기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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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시 위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공공기록물법

에서 다루고 있는 절차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내용이 실제 업무와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표준의 적용 범위는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상태검사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전자기록물 

관련 상태검사 기준이나 방법 등의 표준 개발도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Ⅳ. 2020년 상태검사 데이터 활용 사례

1. 감열지 등 휘발·탈색기록물의 보존·복원처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열지로 생산된 기록물 중 글자가 사라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태검사의 결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감열지는 1960년대에 

발명된 이후 팩스용지, 영수증, 입장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기존의 

펄프지가 가지고 있는 종이의 취약성에 더해 감열지에 포함된 여러 화학물질의 성분으로 

인해 보존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어 최적의 보존 환경에서도 5년 넘게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감열 방식으로 기록된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경우 품질이 좋은 종이에 복사하여 보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지가 

바랜 기록물에 대해서는 디지털화한 이미지를 화상적으로 복원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６)

국가기록원에서는 감열지로 생산된 기록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황파악, 

디지털화, 디지털 복원, 특수지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실제로 글자가 휘발되어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기록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상태검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상태검사 데이터 중 ① 기록물 재질 항목 중 감열/감광/감압지, 

② 기록물 훼손 상태 항목의 잉크탈색, ③ 특이사항 항목의 읽을 수 없는 페이지의 세 개 

항목을 조합하여 검토 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추출하고 실물을 재확인하였다.

６)  고연석, 「감열지의 특성과 보존방안」, 『기록물 보존복원』 제7호, 2014, 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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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감열지 기록물 관련 상태검사 데이터 활용 사례

2020년에는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관리정보 입력 위탁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상 기록물 중 번짐, 탈색 등으로 내용 판독이 어려운 기록물을 확인하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스미소니언연구소 등에서 문서나 화폐의 위·변조, 감정 등에 폭넓게 

쓰이는 이미지비교감식기(VSC)를 적용하여 형사사건부 153매와 감사원 문서 375

매를 디지털 복원하였다. 

<표 5>와 같이 1944년에 생산된 형사사건부는 침수로 탈색이 진행된 경우로 

적외선과 자외선을 비추어 사건 제목과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성명 등의 정보를 

복원하였고, 1960~1970년대에 감사원에서 생산한 감사결과처분 기록물은 특수지의 

일종인 은염복사지로 생산되어 휘발이 심각하게 진행됐지만, 사용된 필기재료를 

감안하여 자외선으로 내용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

<표 5> 휘발·탈색기록물 디지털 복원 사례

복원 전 복원 후

판독 조건 – 광원 : 적외선 형광 Spot, 필터 : Longpass 780nm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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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전 복원 후

판독 조건 – 광원 : 자외선 254nm, 필터 : Longpass VIS

판독 조건 – 광원 : 자외선 312nm, 필터 : Longpass VIS 

2. 타자기록물의 OCR 인식성능 개선방안 연구 

국가기록원은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록의 내용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OCR 기술 적용과 관련한 사례조사와 기초적인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OCR 솔루션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인식이 가능한 경

우도 있었지만, 필기체, 타자체 등 자동 인식이 어려운 유형이 있어 2020년에 1차적

으로 타자기록물에 대한 OCR 인식성능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７)

타자기록물의 OCR 인식성능 개선과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타자기록에 대한 

학습데이터셋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상태검사 데이터 중 기록재료 항목의 타자·

등사 항목 데이터를 1차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외에 디지털화 완료 여부 및 공개 여부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적용하여 기초적인 목록을 분류한 후 문자요소(한글 및 영문 

등), 문서형식(시대별 기안문 서식 등), 비문자요소(기호, 숫자, 날인정보 등), 기타

(휘발·탈색 기록) 등 기록물의 OCR 인식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고려

하면서 학습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표 6>은 학습데이터셋의 구성요소별 OCR 인식 결과로, 한글과 영문 타자, 기안문 

７)  박지혜,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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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등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문자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문자의 

오인식이나 비문자요소 중 인식하지 못하는 문자 등도 있었다.

<표 6> 타자기록물 OCR 인식성능 관련 상태검사 데이터 활용 사례

구분 인식 전 인식 후

문자요소 

(한글·영문 타자 
인식 여부) 

문서형식

(기안문 서식 
인식 여부)

비문자요소

(기호, 숫자, 
날인정보 등)

기  타

(휘발·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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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곰팡이가 발생한 기록물의 선별 소독

현행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고에 

입고하기 전 소독을 실시해야 하나, 기록물의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독 제외대상 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에 관련 조문을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서는 미소독기록물에 대해 미생물과 해충 모니터링과 

선별소독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 기록물을 인수

하는 단계에서 미생물의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ATP(Adenosine 

Tri-Phosphate) 또는 정밀검사(Swab법)를 실시하는 것으로 절차를 정의하였다. 

2020년에는 상태검사 항목 중 특이사항의 곰팡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먼저, 상태검사 데이터 중 곰팡이가 확인된 기록물 목록을 1차적으로 추출하고, 실물 

확인을 통해 곰팡이로 판단된 부분을 정밀검사(Swab법)하여 공간 당 미생물 수와 

미생물 종의 동정을 실시하였다. 일부 기록물에서 종이를 구성하는 셀룰로오스를 

분해하거나 변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잿빛곰팡이균(Serratia liquefaciens) 등이 

확인되었으며, 올해 이에 대한 화학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성전기주식회사 관련 지도(1918년) 곰팡이 측정 결과

CFU/100㎠ 동정결과 Cellulose 분해능 변색유발 가능성

950 Serratia liquefaciens + +

<그림 12> 곰팡이 확인 기록물 보존처리 관련 상태검사 데이터 활용 사례

4. 전시 전·후 행정박물의 상태검사 데이터 활용 사례

2019년 나라기록관의 상설전시관 개편에 따라 행정박물 원본의 전시 여부를 검토

하였다.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록물의 반출은 장시간 전시 환경에 기록물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전·후의 상태를 검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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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진 촬영 등의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전시 대상으로 검토된 

올림픽 성화봉, 훈장, 공직자 선물류 등의 행정박물의 상태검사를 실시하였다. 

상태검사 결과 대부분의 기록물이 1, 2등급으로 전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공직자 선물류 중 하나인 코끼리 장식 모형의 상단 표면 칠이 박락되어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시 전 박락된 편을 보수하는 등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2019년 말부터 전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 8월 전시관 기록물의 점검 과정에서 해당 기록물의 추가 박락이 

발견되었다. 상태검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전시 이전 촬영된 이미지와 대조하여 

박락편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상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2차 

보존처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2차 보존처리의 내용은 건식 클리닝, 박락면 코팅처리, 

접합, 표면부 강화처리 등으로, 이를 통해 원형을 되찾았으나, 전시 환경 또는 이동 

과정에서 추가 박락이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는 전시 대상에서 제외

하고 서고관리 중이다.

전시 모습 보존처리 전·후 상태





<그림 13> 전시 행정박물 상태검사 데이터 활용 사례

Ⅳ. 맺음말

기록물의 기대수명은 이를 구성하는 재질과 기록의 내용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재료 

및 보관 조건 등의 각종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아카이브가 보존 중인 기록물을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장기 보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태검사는 기록물의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기대수명을 연장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물의 재료적인 성격과 손상의 정도 등을 기록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들을 향후 활용의 목적에 따라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 상태검사 시 다양한 재질과 재료로 구성된 기록물을 치밀하고 상세

박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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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검사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재질, 규격, 기록재료, 훼손도의 전반을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상태검사 데이터의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대량의 데이터에서 

당시 필요한 보존·복원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적인 성격으로 1차적인 실태를 

확인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상태검사의 경우 기록물의 복원 방식의 결정이나, 

전시 전후의 미세하게 변할 수 있는 기록물의 변색,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물 

상태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의 정밀한 상태검사 데이터를 생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등의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어 보다 정밀한 방식

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한 정밀 상태검사 방식의 

고도화 역시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이번에 정리한 전체 기록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상태

검사 방법의 개선과 정착 이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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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3. 31.>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8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4항 관련)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구분 대상기록물

1등급 ·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 ·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
·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필기구류, 연필로 작성한 기록물

＊비고 : 종이의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이면 중성용지이고, 그 미만이면 산성용지로 구분함

나. 훼손도

구분 구분기준

1등급
· 종이의 외양 상 변화가 거의 없고 기록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는 온전한 

상태

2등급
· 종이의 파손·결실·변색이 있거나 잉크의 탈색·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3등급
· 기록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훼손·변색·건조 또는 침수(浸水)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잉크의 탈색·변색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2. 시청각기록물

가. 재 질

종류 구분 구분기준

오디오 및
비디오류

1등급 · 재기록이 불가능한 비접촉판독식 광디스크

2등급 · 디지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3등급 · 아날로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영화 필름 및 
일반 사진·
 필 름 류

1등급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영화 필름 및 사진 필름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사진

2등급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영화 필름 및 사진 필름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사진

3등급 · 셀룰로스아세테이트·질산염 또는 유리를 기본재료로 한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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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훼손도

종류 구분 분류기준

시청각기록물

1등급 ·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내용 및 음성이 온전한 상태

2등급
·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견되나 내용 및 음성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3등급

·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이 심하며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은 없으나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3. 행정박물류

종류 구분 분류기준

행정박물

1등급
· 외양상 변화가 거의 없어 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형태가 온전한 상태

2등급
· 파손·결실·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형태의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3등급
· 훼손·변색·부식·건조 또는 침수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등으로 기록 

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태 손실이 상당부분 일어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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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훼손 주요 사례

1. 종이기록물

연번 사례 훼손 유형 연번 사례 훼손 유형

1 파손(찢김) 6
특이사항
(화재흔적)

2 잉크탈색 7
특이사항
(수침흔적)

3 재질변색 8
특이사항

(읽을 수 없는 
페이지)

4 건조화 9
특이사항
(곰팡이)

5 재질오염 10
특이사항
(금속철/

스테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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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각기록물 

연번 사례 훼손 유형 연번 사례 훼손 유형

1
파손

(구김 찢김)
6

판독이상
(음성신호

이상)

2
파손

(부스러짐)
7

오염
(테이프)

3
파손

(수포 및 
막분리)

8
오염

(이물질)

4 변색 9
오염

(곰팡이)

5
판독이상
(영상신호

이상)
10

기타 
(질산염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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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박물 

연번 사례 훼손 유형 연번 사례 훼손 유형

1
파손
(파손)

6 변색

2
파손(결실), 

변색
7 변색

3
파손
(박락)

8 부식

4
파손
(파손)

9
기타

(보존용기)

5
오염

(테이프)
10

기타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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